
 남을 구제하면

「남을 구제하면 제 몸이 구제받는 거야.」

『천리교교조전일화편』 42 「남을 구제하면」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 「자야 된다, 자야 된다!」라며 초조해하면 초조해할수

록, 눈은 멀뚱멀뚱 해집니다. 그런데 「자야 된다」라는 의식이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

는 사이에 잠이 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으로부터 어떻게든 구제받고 싶다!」며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고뇌는 더욱 심해집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 전환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영화를 봐도, 여행을 떠나

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한 순간일 뿐, 곧 바로 원래의 상황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음

이 답답하고 우울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그럴 때 문득 주위를 살펴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힘든 

상황이구나. 뭔가 해주고 싶은데…」. 자신의 힘든 상황을 잠시 제쳐 두고, 그 사람

을 위해서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소침해 있던 마음이 서서

히 살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최고의 특효약은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갈등이나 알력도 생기기 마련.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여 

심한 언쟁을 벌이거나, 상처를 받기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서는 즐거운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괴로움과 슬픔을 서

로 나누고 이해해 주며, 서로를 떠받쳐 주는 것. 그리고 서로 웃으며, 때로는 서로 경쟁

도 해 봅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마음도 몸도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을 다할 때, 되돌아오는 미소.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힘든 것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살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한없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가

장 발랄해지고 빛나는 때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고 열중할 때입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보람찬 삶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데에는 어려운 이론도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면, 자연히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어버이신님께서는 그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